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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장비지원중대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3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면  선배  카투사

주한미군 공보관 김영규

7면  자유  공간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이지현

지난 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용산에 위

치한 제 17항공여단이 주관한 한강정화활동

이 실시되었다. 이 행사는 근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으로 인해 실추된 주한 미군의

부정적인 인식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동

시에 그들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

역민들과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계

획되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사를 기획한

17항공여단 소속의 James Cassellas 소령은

"이번 제 17항공여단의 한강정화활동은 3개

월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지역사회 관계개

선을 위한 행사이다. 우리 역시 지역사회의

제 17항공여단 한강정화활동

일원으로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행사를 계획했다. 이곳에

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이 지역사회의 일

원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번 정화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행사에 자원한 인원은 미군 병사 30명과

카투사 10명, 한강시민공원 녹지관리원 소

속 직원과 환경원을 포함한 민간인과 청원

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등 총 60여명으로 이

들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한 악조건 속에

서도 한시간 반에 걸쳐 한강대교에서 한강

철교에 이르는 길이 600미터와 폭 100미터

에 구간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였다.

이 행사는 용산구청소속 공원관리 사무

소와의 협력하에 실시되는 것으로 매번

다른 형태의 정화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

음 행사 때는 이곳 운동장 페인트칠 작업

이 예정되어있다.

정화활동에 참여한 17항공여단 본부

중대 카투사 백철균 일병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는 있지만 좀처럼 행동으로 옮

기기 어려운 환경정화운동을 직접 실천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미군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라며 소감을 밝혔

다. 또한 같은 17항공여단의 Mielke 하사

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이 행

사에 자원했다. 특히 한강은 워낙 아름다

운 곳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하고 후

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화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쓰레

기가 갑작스럽게 내린 눈에 파묻히는 바

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

을 다하겠다"라며 참여하게 된 이유를 말

했다.

행사의 총 책임을 맡은 17항공여단 지

원 대장 윤일로 소령은 "작년에 한 번 실

시한 이후 각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독극물 사건으로 인한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행

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불신을 감소시키자

는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월 10일 토요일, 美 해군 함정 John

S. McCain호와 Vandegrift호가 대한민국 해

군 항에 입항하여 미 해군 장병들이 평택시

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두 척의 함정은 외국 전투함으로서는 최

초로 대한민국 해군 제 2함대의 새 모항에

입항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요코수카 해군

기지를 모항으로 둔 미 해군 제 7함대 소속

미 해군 천혜원 방문
의 전투함이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韓·美

해군간의 연합훈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입

항하였다.  Vandegrift호의 함장 Eric B. Moss

는 "우리 장병들에게 대한민국 해군의 새 항

구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아가 양

국 해군간의 친교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입

항했다"고 밝혔다.

군사적 목적과 관계없이 미 해군 함정들

을 그들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수행

하는 봉사활동 프로젝트가 있다.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 해군 장병

50명은 입항 첫날 평택시에 소재하

고 있는 '천혜'보육원을 방문하여

원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

다.

79명의 원생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천혜 보육원에 도착한 미 해

군 장병들은 원생들의 사이사이에

앉아 한국계 미 해군 여 장교, Phobe

Choi(한국명: 최소희)소위의 통역으

로 상호 인사를 나누고 이어서 진해 미군

기지 보안 담당관인 Jameson Rollinson

중사의 마술공연과 McCain호의 성가대 공

연을 본 후 게임과 장기자랑을 통해 미 측

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 원생들에게 골고

루 나누어주며 원생들과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

Andrew Arena 해군 원사는 "봉사활

동이라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어서 왔습니

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그 동안 살면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주

는 것뿐입니다.

1982년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 해군 장교로써 다시 한국을 방문

한 McCain호의 최소희 소위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가한 것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보육원을 방문한 것도 처음입니다. 아이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이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김태완

일병 김찬희

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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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

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ChoiJoonY@usfk.korea.army.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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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8의무사 121병원에서

는 제 91기 한미 합동 실

무교육(On The Job

Training) 수료식이 미 18

의무사령관 Huycke 대령

주관하에 많은 미 18의무

사령부 및 국방부, 연합사

의 한미 관계장교들이 참

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한국

군 의무사 소속의 대위 손

형석(치의), 대위 서청수

(의정), 김윤주(간호), 이

상은(수의), 손은실(간호),

중위 전성진(의정) 등 6명

이 지난 6개월간 각각 618

치과중대, 16의무보급대

대, 121병원, 106 수의근

무대에서 한반도내 전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한

미간 의무작전 운용에 대

한 전시 협조체제 유지 및

의료수준의 질향상을 위한

의무 첩보 및 정보 획득,

교환으로 한국군 의무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료증 및 미육군 유

공훈장(Army Achievement Medal)을 각각

수여 받았다.

위 장교들은 교육기간동안 미 18의무사

에서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훈련, 야외훈련,

보건의학회 등에도 동참하여 한미 우호증

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우호 증

진을 바탕으로 2주전에는 한국군의 건강관

리 노력과 관련 미 18의무사령관이 주관한

영어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영어회화 실력향

상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Huycke 대령은 "여러분들의 수료식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미국과 한국의 의

료단은 모두 전시에 두각을 나타낼 것임에

제 91기 한미 합동 실무교육과정 수료식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46년째 진행된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오늘 수료하는

장교들은 6개월 전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우

리의 의사, 간호사, 수의사, 의무병, 병참

등과 일을 하며 미군 의료진들의 활동을 관

찰하였다. 이들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사명

감으로 우리를 감동시켰다. 우리는 그들을

동료, 우방, 친구로 부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운 것

만큼 우리도 배울 수 있었다. 이제는 여러

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새로운 업무를 수

행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육군으로서 18

의무사령부에서 보여준 모습에 박수를 보

낸다"라며 한국군 의무 장교들의 교육 수료

를 치하했다.

또한 2001년 1월 29일 의무감 주관하에

육군본부 의무감실에서 각 병과장들이 참

석한 가운데 이들이 6개월간 교육받은 내

용을 바탕으로 병과별 과제발표회를 가졌

으며 이들 내용 중 일부는 차후 의무병과

발전 및 정책사항으로 계속적인 연구자료

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합동 실무교육생들은 수료 후 각각

의무사, 군사령부, 군수사령부 등의 야전

및 교육 / 정책 부서로 배치되어 한국군 의

무병과 발전 및 지속적인 한미 우호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다.

St. Valentine뭩 Day

지난 2월 14일, 올해도 역시 수많

은 연인들이 사랑의 고백, 혹은 확인

을 위해 초콜릿을 비롯한 많은 선물

을 마련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비

록 그 의미는 일본의 상술에서 건너

왔다지만 이미 많은 연인들에겐 크

리스마스와 함께 생일보다 중요하게

기다리는 날이 되었다.

올해의 발렌타인 데이에는 100년

이 지나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

어야 한다는 '설'이 있기도 했지만,

곳 낭설임이 밝혀져 많은 남성들을

안도하게 했었다.

이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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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들의 한마디

일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18 의무사 121 병원중대 선임병장

병장 유승범

18 의무사 본부중대 카투사 인사과

병장 정창욱

18 의무사 본부중대 카투사 인사과

이병 이민희

1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개인적으

로 쓸것인지 공적으로 쓸것인지 고민이 됩

니다.

현재 제대 후 유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

문에, 유학자금에 60%를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인 2002년 월

드컵 16강 진출에 보탬이 되려 4000만원을

대한축구협회에 기탁하여, 자랑스런 한국

인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

인적인 발전과 국가의 명예를 빛내는데 보

탬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자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18 의무사 121 병원중대 교회

일병 이지혁

군 생활 동안, 저는 험비를 계속 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대한 후 차가 없어

진다면 매우 허전해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사제 험비는 매우 값이 비

싸서 1 억원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1억

원 중에서 2천만원으로 EF 소나타를 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차 유지비와 그 외 생

활비 및 대학교와 대학원 진학 때에 필요한

등록금 등에 보태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

다.

군 생활 동안 컴퓨터 안보에 대해서 관

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1억이라는

금액을 만일 갖게 된다면, 그 돈으로 컴퓨

터 안보 분야 벤쳐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

다. 첨단 정보전을 하는 시대에 군이 예외

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

한과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제가

운영하는 기업이 일조할 수  있도록 1억원

을 기술개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

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자선사업을 해보고 싶다.

아직 그렇게 커다란 돈을 만져보지 못했기

에, 장담은 하기 힘들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솔직히 1억 가지고 내 만족을 완벽히 달성

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 중 반 정도는 공부

열심히 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

로 줘서 심복으로 키우겠다. 사람을 키워서

나보다 더 커다랗고, 좋은 일에 쓸 인물을

만들고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을 살려낸

다는 일은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가

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Learning News&English With...

CURRENT
HEADLINES

Bush’s first week in office garners

respectful reviews

garner: 받다, 얻다

해석: 부시 취임 첫주 호평 받아

Two Koreas, Russia to hold ministe-

rial talks on Korean-Siberian railway

link

ministerial: 장관급의, 정부측의

해석: 남북한과 러시아, 한반도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철도연결에 관한 장

관급 회담개최

Parties debate tax audits of press

hotly

audit: 회계감사

해석: 정당들 언론사 세금 회계감사

에 대한 열띤 논쟁

Seoul sends delegation to APEC

confab

confab: 간담회, 담소

해석: APEC 간담회에 대표단을 보내

는 서울시

2 Koreas exchange lists for confirma-

tion of whereabouts

whereabout: 소재, 행방

해석: 남북한 이산가족 행방 확인을 위

한 명단 교환

Former president confides having con-

cealed 1994 media tax audits

confide: (비밀을) 이야기하다

해석: 1994년의 언론사 세금 감사 은폐

대해 이야기한 전직 대통령

EU to unify of asylum policies quickly

asylum: 피난처, 보호소

해석: 빠른 시일 내에 이민자 보호소 정

책을 단일화하려는 유럽연합

UN pleads for more funding to tackle

global warming

plead: 변호하다, 변론하다

해석: UN,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

금조성에 대해 변론

Russia seeks budget amendments to

fund foreign debt payments

amendment: 개정, 수정

해석: 외채 상환 기금적립을 위해 예산

개정을 고려중인 러시아

Art dealer dupes Sotheby's out of $10

million

dupe: 속이다, 가로채다

해석: 미술작품 딜러, 소더비경매장의

천만달러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다

Japanese sociologist's anatomical view

of Korean society

anatomical: 해부학상의, 분석적인

해석: 일본의 사회학자의 한국사회에 대

한 분석적인 견해

Casey wins arbitration case with Reds

arbitration: 중재, 협상

해석: 소속팀 Reds와의 연봉협상에서 승

리한 Casey

Tripartite commission delays launch of

thorny labor decrees

tripartite: 셋으로 나누어진, 3단계의

해석: 3부 위원회, 노동법령 시작 연기

Cooperation in IT industry vital to on-

going rapprochement

rapprochement: 화해, 친선

해석: IT산업에서의 협력은 친선 증

진에 필수적

Jin Appointed as Deputy PM to

Spearhead Economic Reform

spearhead: 창끝, 선봉

해석: 진념 재경부 장관 부총리에 임

명, 경제 개혁의 선봉 맡아

President Kim Dae-jung Stresses

Need for Reciprocity in North Korea

Policy

reciprocity: 상호주의

해석: 김대통령,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에 대한 필요성 역설

Political Confrontation Escalates With

Disclosure of Fund Recipient List

confrontation: 대치

해석: 선거자금 수령인 명단 공개로

정치권 대치 상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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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상전은 보통 도로전 또는 기동전

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상전에서 먼저 도로

를 장악하고 그 도로를 통해 적의 요충지를

공격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뜻이다. 왜냐하

면 현대 지상전의 주무기인 기계화부대는

도로를 통해서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의 공격 시 아군의 공병은 이

러한 도로를 적이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

는 장애물 지대로 만들고, 아군 공격 시 적

이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아

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점은 산악지형이 많

은 한반도 내에서 공병의 전술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美 제 2 보병사단은 한반도에서 최강의

전투력과 화력을 보유한 전투부대로 주한

미군의 약 40%를 차지하고 전체 카투사의

48%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력부대

이다. 미2사단의 부대편성은 독특한 면이

있다. 그것은 산악 등 장애물이 많은 한반

도 지형에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애

물 개척/도하 능력을 사단 자체적으로 보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2사단에서는 공병여단이 그 임무를 담

당하고 있다. 이번 본지가 찾아간 82장비

지원중대는 미2사단 공병여단의 예하 부대

로서 기동전을 가능케

하는 도로와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는 부대

이다.

공병은 전시에 폭발

물 설치와 해체 임무를

맡는 전투공병과 각종시

설의 보수와 주변을 복

구하는 건설공병으로 구

분된다. 본지가 찾아간

82장비지원중대(일명:

Wolverine Company)는

후자에 속한다.

82장비지원중대의

주요임무는 불도저 및

기타 중장비들을 이용하

여 전시에 수송차, 전차,

장갑차 등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개량,

보수하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

외곽에서 약 1마일 떨어

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Camp Edward에 자리잡고 있는 82장비지

원중대는 미2사단 공병여단 44공병대대 예

하 독립중대로 편성되어 있다. Camp Ed-

ward는 한국전쟁 당시 명예훈장을 수상한

Junior D. Edward중사를 기리는 취지에서

명명 받은 캠프이다. 비교적 외진 곳에 위

치하고 있는 캠프지만 서울에서 버스로 약

2시간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44공병대

대는 본부중대와 A, B, C중대 그리고 독립

중대인 82장비지원중대로 구성되어있다.

44공병대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제 4선

정비대대로 출발하였다. 2차 세계대전 당

시 태평양전쟁에 참가하였으며, 한국전쟁

때는 인천 상륙작전에 동원되어 다른 상륙

군과 함께 인천에 상륙하였다.  1975년에

미 제 44전투 공병대대로 재편성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본지가 찾아간 82장비지

원중대는 미군 190명과 카투사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부대와는 다른 점은

한국인 민간인(군무원)들이 상주하여 중장

비 정비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82장비지원중대는 모두 다섯 소대(본부

중대, 1소대, 2소대, 3소대, Maintenance

소대)로 나뉘어져 있다. 본부소대는 미군

인사과(PAC), 군 자료를 관리하는

Publishing, 공급부(Supply), 그리고 화생방

(NBC)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1, 2, 3소대

는 통상적으로 다시 각각 1분대, 2분대, 3

분대로 분류되어지고, 1분대와 2분대는 사

용하는 장비와 보직에 따라 또다시 62E와

62J로 구성된다.

62E에서 다루는 장비에는 불도저,

Scraper, Vib Roller, Grader, 등으로 주로

작업의 처음과 중간단계를 책임지고, 62J

는 S-Truck, Air Compressor, Bogmag과

Water Distributer 등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3분대는 험비, 5톤 트럭, 20톤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병들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의 도로사정에 익숙한 카투사들은 교

통사고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좁고 복잡한

도로 사정에 익숙치 않아 미군들은 사고가

잦은 편이라고 한다.

다섯 소대중 마지막인 Maintenance는

PLL(차량관리), DSU(차량점검 및 수리),

POL(유류관리)로 구성된다. 그들은 중대에

서 사용하는 여러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유

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카투사 신문 최준영

1. Compactor를 운전 중인 장비

1소대 소속 병장 최민열.

2. NBC detector alarm을 점검

중인 일병 나승엽.

3. Compactor를 PMCS중인 병

장 최민열.

4. 정비 Toolbox inventory를 실

시중인 병장 조수원 .

5. 자산 hand receipt 결산 중인

병장 오윤환.

6. 불도져를 모는 일병 오세진.

카투사 신문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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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장비지원중대의 주임무는 2사단의 진

격도로를 닦는 것이다. 중장비들을 이용하

여 길을 닦을 때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

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

선 불도저로 땅을 밀어내어 땅의 형태를 잡

고, Grader(지면을 고르는 기계)로 깎은 후,

Bogmag이나 Vib Roller를 이용해  땅을 평

평하게 누르면 주요과정이 끝나게 된다. 필

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Water distributer (물

을 뿌려 땅을 부드럽게 하는 기계)등의 기

타 보조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면 군용 도로

가 완성된다.

연간 이들이 참여하는 훈련기간은 4개

월 정도에 이른다. Warsteed, Warstrike,

Foul Eagle, 사단훈련, 여단훈련 등의 훈련

에 한번 투입되면 3~4주의 작전기간은 보

통이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그들의 훈련

도 매우 힘들고 고된 경우가 많다. 훈련 시

그들의 가장 큰 고충은 숙식문제이다. 훈련

지 근처에 미군부대가 있다면 막사시설과

D-FAC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겨울에도 직접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해

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씻을 엄두도 못

내는 것 기본이고, 때에 따라서는 전투식량

(MRE)으로 하루 세끼를 때우는 경우도 많

다. 또 도로건설 작업 중 예기치 않게 민간

인 논밭을 침범하여 대민 피해를 입힐 수 있

는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훈련은 위험하고

힘들 때도 많지만, 82장비 지원중대 카투사

들은 탁월한 정신력과 인내력으로 여러 차

례 훈련을 완수하였다.

최민열 병장은 "훈련이 비교적 잦아 피

곤하기도 하지만 힘들게만 생각되지는 않

습니다. 카투사이기 전에 대한민국 육군으

로서 야전은 스스로를 군인답게 만들어주

는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날씨와 힘겨운 훈련을 하나씩 넘기다 보면

스스로가 강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한 하루 24시간을 미군과 함께 먹고 자고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 생활 속에서

얻기 힘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끈끈한 전우

애를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긍

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보통 일과 시간 중에는 차량의 정비, 점

검을 주로 한다. 매주 수요일, 영어교육시

간에는 영상교육을 하거나 미군 instructor

가 참가하여 퀴즈나 시사토론 등을 하는 형

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중대에서 카투사들의 위상은 매우 높다.

중대장 Brad W. Endres대위는 "저는 얼마

전 이 부대에 부임하여 카투사들을 보고 놀

랐습니다. 별다른 교육 없이 업무에 대한 해

박한 지식 그리고 우수한 업무

수완 등, 카투사들은 저희부대

의 중요한 자원들입니다."라고

말했다.

끈끈한 전우애로 뭉쳐진 82

장비지원중대 카투사들의 단결

력은 매년 카투사 위크 기간에

유감없이 발휘된다. 예로부터

여단 내 운동경기 종합우승을

휩쓸고 사단에서도 좋은 성적

을 거두고 있다. 3년연속 사단

카투사위크 경기 종합우승자로

군림하고 있다.

강도 높은 PT와 커다란 중

장비와 매일 씨름하는 82장비

지원중대 카투사들의 체력은

무시 못할 것이다. 중대 카투

사들의 PT점수는 평균 260점

을 상회하는데 이러한 높은 점

수는 단지 2사단이라서 가 아

니라 카투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미군들

보다 우수해지려고 하는 82중

대 카투사들의 노력의 결실이

라 할 수있다.

8 2 장비지원중대에서는

Board시험이 매우 중요하다.

Pennington중대선임상사의 적

극적인 주도 아래 많은 카투

사들과 미군들이 Board공부를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편이

다. 지난해 9월, 2000년 미8

군 우수카투사로서 선발되어

전 미8군사령관 패트로스키 중

장에게 표창을 받은 박재범 병

장도 바로 이 부대 출신이다.

일과 후 생활은 기본적으

로 중대원들의 자율에 맡겨진

다. 하지만 캠프 규모가 작고

부대시설이 부실해서 일과 후

활동의 선택 폭은 매우 좁다. 주

로 카투사들끼리 모여 축구, 농

구와 같은 운동경기를 하거나 영

어공부, 혹은 인근 금촌으로 외출을 한다.

그리고 82장비지원중대 카투사들을 관리

하는 지원대장이 다른 캠프(Camp Howze)

에 있어서 정훈시간이나 지원대장의 도움

이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하기 어렵다는 고

충사항이 있다. 하지만 82중대 카투사들

은 서로의 결속력이 강하고 서로의 고민을

선임병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다.

82장비지원중대는 작은 부대라서 미군

들과 카투사들의 사이는 매우 좋다. 종종

카투사들은 미군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하곤 한다. 지난 카투사 주간에도 미군들

과 함께 서울 롯데월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82장비지원중대는 대민 관계를 소중하

게 여긴다. 한 달에 한번 지역주민들을 영

내로 초청하여 축구시합을 갖고 있다. 그

리고 명절 때마다 인근 '평화'보육원 아이

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개최한다. 뿐만 아

니라 인근 한국군부대와 훈련 때 연계적전

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용원 선임병장은 부대 원

에게 "힘든 부대에 와서도 불평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중대원들이 정말 자

랑스럽습니다. 특히 카투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에서든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

해주는 우리 중대원들이 멋있습니다. 2년

동안 자대생활을 하면서 뭔가 값진 것을 얻

어갈 수 있는 카투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중대원들을 격려했다.

기원전시대 로마군단들이 적지를 전진

하면서 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82장비지원

중대는 언제라도 2사단의 선봉이 되어 전진

의 길을 뚫을 것이다.

카투사 신문 최준영 카투사 신문 최준영

카투사 신문 최준영

카투사 신문 최준영

일병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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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카투사
미 2사단 공보실

주한미군 공보관 김영규

여자들에 관한 마지막 진실

애니타다이아먼트/ 홍익출판사

이 책은 창세기 이스라엘과 이

집트를 무대로 펼쳐지는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

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교묘히 결합시켜 소설화한 세계적

인 화제의 여성소설이자 역사소설

이다. 구약성서에 단 한줄만 등장

하는 야곱의 딸 디나, 성경 속에서

그녀는 단지 강간과 인신매매를 당

했다는 말로만 간단히 기록되고 있

다. 그러나 작가는 그녀가 모든 사

람의 기억 밖으로 축출된 뒤에 질

곡과 고난을 딛고 여자로서의 진정

한 삶을 쟁취해가는 과정을 눈물겨

운 감성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이 사이트는 요즘 세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

이트이다. 상장 1,2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제3 시

장, 비 상장 기업 투자 (일명 엔젤

투자)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정보를

자랑한다.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섣

불리 실전 투자로 뛰어 들기 보다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를 얻고 난 뒤에 본격적인 실전 투자

로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http://www.paxnet.co.kr

팍스넷

모두가 알다시피 카투사 제도는 한국전

쟁 때 처음 만들진 후 50년이란 긴 세월동

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 긴 세

월만큼 카투사들의 역할이나 임무 선발 역

시 많은 변화를 겪어 현재에 이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카투

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2사단 본부중대

공보실에서 시작한 카투사 생활이 인연이

되어 현재까지도 미8군 본사 공보실에서 공

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규 선배로

부터 70대의 카투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

를 들어보았다.

-소개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사령부, UN

군 사령부, 미8군 사

령부 공보관으로 일

하고 있는 김영규 입

니다. 1947년 제주도

에서 태어났고 연세

대학교 사학과를 졸

업한 후 군에 입대하

여 1976년부터 미 2

사단 사령부 본부중대

공보실에서 정훈병으로 근

무했습니다.

-입대시절 추억

1976년 제가 서른 살이 되던 해에 군

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나이

조사를 하는데 기간병들도 설마 서른이나

된 훈련병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 제 나

이대는 알아보지 않고 인원수를 세어 보더

군요. 물론 한 명이 비었겠지요. 그 때 제

나이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당혹스러움

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훈련을 받는

동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체력적인 면에

서 남들에게 뒤쳐진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카투사선발 제도는 어떠했습니까?

카투사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한 시험

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무

작위로 선발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대학교

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중학

교만 졸업하고 온 사람들도 섞여있었습니

다. 그렇게 뽑힌 인원들은 평택의 카투사

교육대에서 3주간 따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 당시 카투사들의

위상은 어떠했습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요즘 카투사들의 장

점은 미군들과 비교적 원활한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

다. 하지만 카투사 역시 영어실력이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면에서는 그 때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입 당시의 소감 및 미군부대에서의

신병생활은?

논산의 6주 훈련이 끝날 때까지 카투사

가 될 지 몰랐습니다. 퇴소하는 날 물품들

을 다 반납하라고 해서 무척 당황했지만 평

택 교육대에 도착한 후 카키색 군복을 입은

기간병들을 보고 나서 카투사가 된 것을 실

감했습니다. 처음으로 접해보는 침대생활

과 메스홀에서 통째 받아 먹을 수 있는 우

유, 쥬스 등은 당시로서는 신기한 일이었습

니다. 그렇게 미군부대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지만 당시는 요즘과 같이 햄버거, 피자와

같은 양식이 널리 퍼져있지 않았

기 때문에 드문 경우이긴 했

지만 한 기수에 한 두 명 정

도의 카투사들이 이에 적응

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한

국군으로 돌아간 경

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군으로의 원복을

'국편'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그 때에도 강

제적으로 국편되는 것은 대부분의 카투사

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2사단 본부중대 공보실에 전입을 오게

됐는데 당시에는 군기가 상당히 엄격했습

니다. 외박이나 외출은 한 달에 한 번만 허

용되었습니다.

-당시의 PT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습

니까?

제가 있었던 2사단에서는 매일 아침 PT

내지는 태권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규칙

적으로 운동을 했던 것이 지금도 많은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카투사 복무 당시 추억거리?

아주 좋은 미군동료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Gary Broomfield

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미

군병사였습니다. 한 번은 그와 함께 우리나

라 혼혈아들의 생활을 취재한 후 그들의 비

참한 삶을 기사화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미

군측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혼혈아 협회

'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

어 6년여간 혼혈아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

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군신문이긴 했

지만 사회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미군 관련

문제로 미국 신문에 제 이름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

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친구가

제가 카투사 시절에 찍었던 흑백사진들을

소포로 보내주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요즘도 이메일을 통해 종종 연락하고 있습

니다.

또한 1978년도 8월에 미2사단의 그레

인지 소장과 함께 지금 'KATUSA WEEK'의

전신인 'KATUSA DAY'를 창설하는 데 참

여했습니다.

-카투사 생활 중 어려웠던 점은?

언어소통문제와 이질적인 문화속에서 생

활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락하고 계시는 카투사 시

절 분들은?

많이 연락하고 지냅니다. 언론과 관계

를 하다보니 언론 쪽에 진출한 카투사 출신

들과 많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6명 정

도의 친구들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

립니다.

주한미군과 연합사와 유

엔사에 관계되는 대 언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째, 주한미군사령부의 공

보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역

할 변화를 주시하는 것입

니다. 둘째로 유엔사 공보관으로서는

판문점을 통한 남북간의 변

화를 실제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다행

스럽고 보람스러운 일입

니다. 말하자면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에서 일하면서도 한국을 위

해 일한다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자부

심을 느낍니다. 남북대화에 대한 공

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

습니다. 그것은 상으로서의 의미보

다도 제가 남북관계 발전에 보탬이 됐다는

하나의 증표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후배 카투사들에게 한마디

지금의 카투사는 모두 지원병들입니다.

따라서 미군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사고

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미 제대한 후배 카투사들과 얘

기해 보면 군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덜 배워

서 아쉬워하기보다도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생활하지 못해서 좋은 추억을 만이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가기 싫은데 온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

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온 이상 최대한 긍정

적인 자세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좋은 환경을 최대한 활

용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클래식 LP들을 모두 찾아서

그것에 대한 음악해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때만큼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

면서 자기 신체를 최대한 단련시켰으면 하

는 바램입니다.

이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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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우리나라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외래어를 일상대

화에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

다.그 중에는 출처가 분명한 것도 있

지만 국적 불명의 표현도 다수를 차

지하고 있지요. 오늘은 영어이지만

원어민이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을 집

중 분석 해 보겠습니다.

1. I would like to make a banana

shake. Do you have a mixer? (

blender )

2. My hand phone is broken. (

cellular phone, mobile phone )

3. Sorry, we can’t give you a

vinyl bag. ( plastic bag)

4. Did you read the plancard? (

placard or banner)

5. Jane, can I borrow your one

piece for tonight’s party? ( dress

)

6. My car handle is not working

properly. (steering wheel )

번역 및 해설)

1. mixer와 blender 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밀가루 등을 갤 때, 건설현

장에서 시용하는 시멘트 등을 섞을

때 mixer라는 기구를 사용합니다. 그

리고 가정에서 과일 또는 음식을 액

체상태화로 혼합할 때는 blender를

사용하지요.

2. 손으로 받아서 hand phone 인가

요? 그럼 다른 전화는 뭐로 받지요?

이때는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하여

mobile phone 또는 cellular phone 이

라 합니다.

3. 쇼핑용 비닐 백을 줄 수 없다는 말

이군요. 하지만 이때 영어로는 plastic

bag 이라 합니다. vinyl은 plastic의

화학적 원료라고 알려져 있지요. 참

고로 미국에서는 물건을 사면 plastic

bag이 아닌 brown paper bag에 담

아주지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배울만

합니다.

4. ‘벽보’ 또는 ‘게시된 내용의

판’ 그리고 데모할 때 들고 다니는

판을 placard 라합니다. 참고로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현수막은 banner 라

고 하지요. ( 영어에 ‘프랭카드’

란 말은 없어요.)

5. 원피스를 빌려 달라고요? 아마 위

아래가 붙어있어서 한 조각이므로

one piece 라 불렀나 봅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dress 라고 해야 옳지요.

6. 자동차의 핸들이 제대로 작동을 않

는다고 합니다. 이때 ‘차 핸들’

은 steering wheel 이라고 해야 합니

다. handle 은 단순히 손잡이 또는 고

리를 의미하지요.

u익숙하지  않은  영어표현

우리는 영문법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자 신문, 잡지 또는 native speaker

와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자주 사용

하는 표현에 서투른 나머지 대화상

error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늘은 native speaker가 자주 사용하

지만 우리에겐 어색한 그런 표현을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표현

을 보세요.

1. Russian government had to say

uncle!

2. Watch out!

3. Hit ten, please.

4. When you come to my party, you

can dress down.

5. The country beefed up the air

force.

key expressions

government: 정부

hit: 때리다

dress down: 정장을 벗어버리다, ( 형

식을 벗어나다)

beef: 쇠고기, 근력, 힘 (口語체로)

air force: 공군 ( 軍)

번역 및 해설)

1. 먼저 ‘say uncle’ 이라는 표현

이 까다롭지요. 이 표현은 특히 영자

주간지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뜻은

‘사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다’ 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은

“러시아 정부는 사과했어야 했다.”

입니다. 실수를 해서 화가난 미국인

이 “Hey, you have to say uncle!”

할 때 대답을 “Uncle.”이라고 하

면 그 미국인은 더 화가 나겠죠?

2. “바깥을 보라” 라고 생각 드시

겠지만 “조심해요” 라는 뜻입니

다. “특정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정해진 사회 내에서의 약속” 입니

다. 그래서 같은 영어상용국이라도

미국에서는 지하철을 subway 영국에

서는 tube 라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

을 한 거죠. 어떤 일본인은 미국인이

“Watch out!” 하니까 시계를 쳐다

봤다는 일화도 있더군요. 유사한 표

현으로 “Look out!” 도 알아두세

요.

3. 엘리베이터 사용 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군요. 뜻은 “10층 버튼을 눌

러 주세요” 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험상궂게 생긴 덩치 큰 미국인이

“Hit five!” 했을 때 두려움에 떨며

자기머리를 다섯번 때리면 안되죠.

4. 미국대학생 들이 자주사용 하는 표

현입니다. 미국의 파티는 크게

formal( 정장을 입고 오는) 과

informal ( 편한 복장으로 입고 오는)

party 로 구분됩니다. 이때 미국친구

가 You can dress down. 하면 “편

하게 입고와”라고 해석해야 합니

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수영복에

Roller blades를 타고가도 됩니다.

“You can dress down.”을 말 그

대로 해석 해서 실수(?)를 하면 안됩

니다.

5. 미국영어에 ‘beef’ 라는 표현

이 자주 등장합니다. cowboy 들이 많

았던 서부에서 많이 사용하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뜻은 구

어체로 ‘힘’, ‘근력’, ‘알

짜’ 등입니다. 그래서 native

speaker가 “Where is the beef?”

하면 “ 진짜는 어디 있어?”, “이

거 뭐야 알맹이가 없잖아?”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의미의

‘up’이 힘 근력을 의미하는

‘beef’와 붙어 ‘beef up’이

되면 ‘힘을 강화하다’ ‘근력을

기르다’ 또는 ‘군사력을 기르다’

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5번 문장은

“그 나라가 공군력을 증강시켰다”

라고 해석됩니다.

2.  Various Aritists/연가

3.  임재범/ Best Album

4.  god/촛불하나

5.  S.E.S/ 감싸안으며

6.  박효신/먼 곳에서

7.  이소라/제발

8 . Flower/Endless

9.  임창정/www.사랑.com

10. 코요테/Passion

11. 김장훈 / 혼잣말

12. Wax/ 엄마의 일기

13. 박정현/ You Mean

Everything To Me

I LOVE YOU

포지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감독: 빔 벤더스

주연: 이브라힘 페레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멤버

들 모두는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

처럼 라이쿠더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 식 낡은 스튜디

오 녹음실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멋진 하모니와 즉흥 연주로

잊혀져 있었지만 분명 살아있던 그

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그 결

과,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쿠바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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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 원작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

는 연극의 여주인공

역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킨 후 지난해 여

균동 감독의 '미인'

이라는 영화를 통해 사

람들에게 얼굴을 알린

연기자 이지현. 신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노출연기로 연기를 시작했기에

범인들은 그를 약간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만

나 얘기해 본 결과, 그의 연기자로서의 마

음가짐과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한 수

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화를 전공

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러웠

다.

-자기소개 및 인사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만나서 반가워

요. 이지현입니다.

-연기자가 된 계기

처음에는 꼭 연기자가 되어야겠다는 마

음보다도 연기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서

울예대에 입학을

했어요.  특히 영

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영화과에

진학했습니다.

그 후 학교 생활

을 하면서 좋은

연기자가 되기 위

해서는 연극을 통해

기본 밑바탕을 다져 놓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때 마침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오디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

설마 내가 될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연극

오디션이 어떤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갔는

데 의외로 연출하시는 분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은 때였지

만 배운다는 마음으로 연극을 시작했습니

다. 그런데 대본을 받아 보니까 파격적인

내용의 연극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

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연극을 너

무 하고 싶었고 그러한 파격을 통해 사회

적 억압을 표현해 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

니다. 또 이 역할을 제가 안 하고 다른 사

람이 하는 걸 보게 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어요.

-영화 '미인'에 출연하게 된 계기

사실 그 연극 때문에 영화에 캐스팅 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연기를 시작하기 전

에 모델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찍었

던 사진을 영화 제작진이 보고 주인공과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

을 주셨다고 해요. 생각보다 야한

영화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시나리

오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처

음에는 어떤 영화인지 잘 몰랐어

요. 주위에서 말리기도 했지만 영

상이 매우 아름다운 영화가 되겠

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됐어요. 촬영하는

내내 힘들기도 하고 솔직히 어떻

게 나올지 겁도 많이 났어요. 영화

에 대한 논란도 많았던 것이 사실

이잖아요. 하지만 후에 편집된 것

을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오히려

빨리 개봉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해보고 싶은 연기가

있다면?

SF영화나 신화적인 내용의 영

화처럼 현대가 아닌 시대를 연기

하고 싶어요. 또, 미인 같은 영화

도 그 내용을 관객들에게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연기력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명 깊게 본 영화

어릴 때 시네마 천국을 보고서 영화가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좋은 영화 많이 봤지만 처음으로

저에게 그러한 각인을 시켜준 영화는 시네

마 천국이었습니다. 그밖에 동사서독, 블

레이드 러너,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좋아합

니다.

-좋아하는 연기자

국내 연기자로는 전도연씨, 외국 배우

는 양조위, 랄프 파인즈, 줄리에뜨 비노쉬

를 좋아합니다. 특히 랄프 파인즈는 그만

의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분위기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점은?

드라마는 순발력을 많이 필요로 해요.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자면 '영화는

만들고 드라마는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력포인트

무엇인가 하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매력

적인 것 같아요.  그냥 있을 때는 평범해

요. 뭔가 하고 있을 때

는 능숙하게 못할지라

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

든요. 어설프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결과가 어떻든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예뻐 보입니다.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

비디오를 보거나

영화를 많이 보러가요.

집에서 만화책을 보기

도 하고 강아지랑 놀기

도 합니다. 운동을 좋

아해서 라켓볼 수영 같

은 것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스트레스

가 안 풀리는 경우에는

홍대 힙합바 같은 곳에

가서 오렌지 주스나 녹

차 마시면서 친구들이

랑 춤추고 음악을 들어

요.

-이상형의 남자스

타일

예전에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많았는데 2년 가까

이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제 이상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남자는 정말 싫다.

불편해 보이는 사람, 건들거리는 사람,

기름진 듯한 얼굴을 가진 사람.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면?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던가

여행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구상하

고 있을 거에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건강하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또, 제대

하시고 나서도 군인정신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 더 멋진 인생 꿈꾸기 위해서 열심

히 공부하세요.

P r o f i l e

이름: 이지현

생년월일: 1978년 9월 30일

신장: 173cm

가족관계: 1남 2녀 중 차녀

학력: 서울예술대학 영화학과 휴학 중

현

이

지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이병 박준영


